
우선 성북구를 사랑하는 주민으로서 구청장님의 재선 축하드립니다. 

 

다만 구청장님의 공약에 성북구의 미래 산업과 양질의 고급 일자리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아리 텍사스 철거 이후, 서울 동북권에는 수십 년 만의 대규모 개발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부지는 단순한 재개발 대상이 아니라, 성북구와 강북권의 미래 산업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입지에 또다시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만 들어선다면, 성북구는 

소비와 주거 기능에만 의존하는 ‘베드타운’ 구조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과 고급 일자리는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동북권은 인재를 키워도 일자리는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미아리 재개발 부지는 단순한 주거 공급이 아니라, 첨단 바이오, AI, 콘텐츠, 

스타트업, 연구개발(R&D)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 거점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성북구에는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KIST를 비롯하여 성신여대, 한성대, 

KAIST 서울캠퍼스,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 국민대, 근처의 서울대 의대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인재와 연구 

역량이 한 지역에 집적된 사례는 서울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성북구가 양성한 

우수인재는 유출되고 있고, 산학의 시너지는 실종 상태입니다.  

 



서울의 미래 경쟁력은 더 많은 아파트가 아니라, 더 많은 고급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에서 나옵니다. 

 

이번 미아리 재개발은 단순한 도시정비 사업이 아니라, 강북권의 미래를 결정짓는 

마지막 수준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부지를 또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소비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업과 청년, 연구와 산업이 모이는 미래형 경제 거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